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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72년생 이었습니다!

작성일 2023.11.12 10:09 등록자 김태중 조회수 102

태어나보니 72년생이었습니다. 쥐띠가 부여되었고, 이제 와서 네이버에 별자리를 검색해 보니 전갈자리랍니다. 뭐 특별하게 주어진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리 만무하죠. 태어난 것에 대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시절 내내 한 반에 50명 이상

은 학생의 신분으로, 교실 빼곡히 쥐들이 득실거렸답니다. 물론 개중에 73년생, 소띠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와

지역이라는 울타리에서 동갑내기는 왠지 인생의 동반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전장에서 함께 하는 전우보다 쪼끔 더 진한 우정이라 표현해도 어색함이 없

고, 어릴 적 중,고등학교 선생들 보다 더 나은 스승일 수도 있고, 고귀한 물질과 동갑내기 친우를 두고 인생의 선택지를 둔다면,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호

기롭고, 간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베이비붐 세대의 끄트머리의 둘째 칸에 태워진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거의 막

차를 탄 세대이기도 합니다. “잘살아보세”의 새마을 구호 아래, 치열하고도 치열한 경쟁의 세대, 비교의 세대입니다. 시대와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부모

의 기대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의 압박감과 중압감이 강력했던 세대입니다. 학교라는 문턱에 들어섰을 때부터 “가나다” 순으로 번호가 매겨짐과 동시에

글과 숫자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성적이라는 순위가 매겨진 세대입니다. 눈은 잘 보이는지, 귀는 잘 들리는지, 말은 어눌하게 하지는 않는지, 건

강은 이상 없는지,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가졌는지 등등의 대중적인 관찰과 관심보다는 오롯이 숫자의 장난과 놀음에 서열을 중시하는 관계자의 편협에

등급이 정해져 버린 세대입니다. 엔진이 개발되었던 1차 산업을 바탕으로, 전기가 확산 공급되는 2차 산업혁명을 몸소 체험하기 시작한 세대로써, 엄니

들의 빨래전쟁터에서 세탁기의 공급으로 가사노동에서 해방됨에 산업전선으로, 구국의 산업전사로, 허물을 벗고 나아가는 노동자가 되심에, 엄니들의

사랑(?)은 배가 되시고, 우리는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의 노예가, 줄 세우는 허수아비가 되었던 세대입니다. 진학의 정보는 오직 학습의 권력자, 오른손에

서 쥐고 놀아남에 숨 가빠야 했고, 성인지 감수성이 풍만할 시기에 3차 산업혁명에 허둥대고, 산업전사, 머슴교육을 세뇌당하고, 사회라는 거리에 등 떠

밀려 나와 보니, IMF라는 현실의 벽을 마주볼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태어남은 내 잘못은 아니나, 살아가는 몫과 방향은 나의 책임이로니, 얼

마나 치열한 세대입니까.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음이 충만한 꼰대이자, 젊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세대입니다. 노하신 부모님의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자식의 삶에 관심과 애정만 담고 바라볼 뿐, 간섭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진절머리 치는 세대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그다지 관심은 없으나,

마눌님의 언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섬세하게 살피고, 내가 한 끼 정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마눌님의 건강은 상시 챙겨야 하는 세대입니다. 자

식에게는 “이 세상, 이 삶이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나의 세상은 살만한 세상에 대해 교육 받지 못하고서 사회에 내동

댕이 당한 과거에 홀로서기의 막장을 봐야했더랍니다. 나는 그랬으니, 자식에게도 홀로서기를 답습하라, 내팽개치기에는 세상과 삶이 너무 척박합니

다. 나도 작금의 이 세상과 이 삶을 다 이해하지도, 분별하지도, 방향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기엔 낮 부끄러움을 알기에, 그저 자식의 맘만 바라

봐야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가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AI를 마주합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이 세상과 삶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아젠다를 찾아

야 하기에 AI에게 질문합니다. 돌아오는 답은 없고, AI전기밥솥에서 “맛있는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맛있게 저어주세요“라는 멘트를 받습니다. 아직은 AI

가 초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세대입니다. 

지역사회활동가, 밥상차리는농사꾼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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